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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프니까 청년이다.

흔히들 청년 시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왕성하며 질병 등의 문제를 

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. 결핵, 우울증, B형 

간염 등의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

사망자 중 자살에 의한 사망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. 더욱이 바쁘고 

빈곤한 일상 속에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등 부실한 식생활의 실태가 

확인되며 건강관리의 위험 신호가 드러나고 있다. 막연히 청년들은 건강할 

것이라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할 시점이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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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기준 20대 사망자 수는 3,476

명이다. 이 중 자살에 의한 사망은 1,640

명으로 47%에 달한다. 의학의 발달으로 

청년층 사망자 수가 확연히 감소하고 

있음에도 불구하고, 자살에 의한 사망은 

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 무엇이 청년들을 

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.

내과 안과 피부과

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

3,035,031
344,614

12,066,229
1,538,660

호흡기계의 질환 | 소화기계의 질환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

전체

20-29세(청년)

2,789,271
396,401

청년층의 진료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흡기, 소화기계 질환으로 인한 내과 내원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. 그 다음으로는 

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에 의한 안과, 피부과 순이었다. 당연한 결과이겠으나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진료실 이용 빈도가 낮았다.

청년들의 식생활
단위: %

청년층의 80%는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1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도 60%에 달했다. 이들이 편의점에서 

끼니를 때우는 이유는 가격과 시간의 문제가 주요했다. 상대적으로 질병에 덜 취약한 청년층이지만 젊은 시절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

이루어져야 노년층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. 그러나 서울의 청년들은 바쁜 일상과 빈곤에 쫓기며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.

청년들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빈도 수

가격이 저렴해서 46.9 %

밥 먹을 시간이 부족해서 29.6 %

편의점이 가깝게 있어서 14.1 %

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5.8 %

기타 1.4 %

무응답 1.1 %

맛있어서 1.1 %

청년들의 사망원인

전체 사망: 3,479명 

자살에 의한 사망: 1,640명 47%

청년들의 질병

단위: 명

없다
%20

청년들이 편의점에서

끼니를 해결하는 이유

일주일에 1회 이상
%40

한달에 1회정도
%40


